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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金置률言論〉 과 〈표常政大論〉 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 이 있다. 〈金置률言論〉 에서 

는 먼저 四時와 五睡의 관계 및 四時에 따 

라 생기는 질병 I)을 말한 후, 天의 陰陽과 

인깐의 陰陽을 합치시켜 설명하고 있고2), 

마지 막£로 木火土金水 표行 순서 에 따라 

五方, 표色, 五職, 표官, 표味, 표畵. 五載,
五星, 五륨, 五數를 배속시키고 있다. 또한 

〈표常政大꿇〉 에서는 먼저 표運 각각의 平

氣, 不及, 太過를 논하고, 다음으로 땅의 

四方에 高下에 따른 陰陽의 면차 및 이에 

따른 뚫天의 차이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六

氣 司天·在良에 따른 사물의 변화와 그와 

관계되어 發病한 중상 및 치료방법을 기록 

하고 있다. 〈표常政大論〉 내용에는 표運 

의 平氣3)를 논한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표運 각각에 五類, 표政, 五候, 五令. 五職,

五官, 五폈, 五果, 표實, 표季, 표蟲, 표畵, 

표色, 五養. 五病, 표味, 표音, 五數 등을 

배속시키고 있다. 이률 살펴보면 〈金置늄 

言論〉 의 마지막 부분과 〈표常政大論〉 의 

앞 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면 가운데 후자에는 五政,

五候, 표果, 표實. 五蟲 퉁의 내용이 새로 

첨가되어 있지만, 한편 표睡, 표官, 표戰, 

표畵, 표色, 五味, 표音, 표數 등의 배속은 

I)“束風.生予春, 病:tEllf. 兪:tE顆項;------夏暑퓨不出 

者, 秋成風빼,” 

두면 모두에 공통적£로 존채하고 있다. 이 

들 모두에 존재하는 것을을 자세히 살펴보 

면 표畵과 표製의 배속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畵에 대해서 〈金置률름論〉 에 

서는 木火土金水 순서대로 類(닭), 후(양), 

牛(소), 馬(말), 歲(돼지)로 배속해 놓고, 

〈五常政大論〉 에서는 :k(개), 馬(말), 牛

(소), 鏡(닭), 옳(돼지)로 배속해 놓고 있 

다. 또한 五載에 관해서 전자에서는 껑충(보 

리), 쫓(기장), 種(피), 積(벼). 豆(콩)으 

로, 후자에서는 麻(참깨), 짧(보리), 種

(피), 積(벼), 豆(콩)으로 배열해 놓고 있 

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플 

두편에 이와같이 서로 다르게 배속되어 있 

는 五行配屬을 역대 추석가들은 어떤 방식 
으로 인식하고 다루어 왔느냐에 관한 것이 

다. 이 논문의 제목을 “------역대 주석가틀 

의 입장 연구”라고 정한 것은 불행히도 이 

논문을 작성한 논자가 이 주제에 관한 역대 

추석가들의 해석을 명쾌하게 뒤엎을만한 대 

안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자 개인의 능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겠 

지만, 그동얀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어왔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초기의 

2)“故日, 陰中有陰, 陽中有陽,------夫言A之陰陽, 則

外월陽, 內월陰,‘-----故以應天之陰陽也.” 
3)(표常政大論〉 에서는 五週의 平氣플 “木日數和,

火티升明, 土티備化, 金티審平, 水티뿜順”이라 하 

고 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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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가인 王永은 몇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그때그때에 따라 임시방편적 주석을 달았 

고, 후대의 주석가들은 선배들의 주석을 베 

끼기에 급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 
으로 。l에 대한 연구는 별 진척없이 현재까 

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논자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들 주석들을 분석하 

여 그틀이 말하고자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몇가지 연구 방향 

에 있어서의 대안만을 제시하여 학계의 도 

움을 요청하는 것ξL로 그치고차 한다. 。l를 

위해 먼저 오행배속에 관해서 잔략하게 살 

펴본 후, 이 주제와 관련된 五畵과 五戰의 

오행 배속에 관한 주석들을 그 주석서가 출 

판된 연대 순으로 나열하고 이를 분석고찰 

하여 보겠다. 주석의 인용서척은 王永의 <

次注黃帝內經素問〉 (762년 간행됨), 馬蘇

의 〈黃帝內經素問注證發澈〉 0586년 간행 
됨 ) , 吳훨의 〈吳注黃帝內經素問〉 (1594년 

간행됨), 張介훌의 〈類經〉 (1624년 간행 

됨), 李中흡의 〈內經知要〉 0642년 간행 

됨), 張志、總의 〈素問集注〉 (1669년 간행 

됨), 獅止魔의 〈素問經注節解, 0679년 간 

행됨), 高世혐의 〈素問直解〉 0 695년 간행 
됨). 판波元簡의 〈素問識〉 0837년 간행 

됨), 판波元堅의 〈素問紹識〉 (1846년 간행 

됨 ) , 山田業廣의 〈素問次注集統〉 (1870년 

간행됨) 등 총 11종으로 하였다. 

2. 五行配屬에 關하여 

五行픈 木;k±:;Tt겨〈 다섯가지펴 울칠획 

성격을 띤 달차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문에 오행을 “다섯가지의 원소(five ele­

ments) ” 라고 해 석하는 경우도 있지 만, 이 

러한 해석은 오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내 주는 데 미흡하다. 이들 다섯가지는 독 

렵척£로 행세하지 않고 항상 상호 연관관 

계 속에서 작용한다. 오행을 영원한 순환운 

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다섯 변화의 국면 。l 론(Five phases of 

Change theory) ” 4)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 

을것같다. 

五行은 모든 만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도 

구로 사용된다. 五行은 공간적으로 東西南
北中央。l 배당되고, 시간적으로 春夏秋쪽長 

夏가 배당되어, 만물의 공간적 존채 위치와 

시간적 消長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 이것은 

한의학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한의학 이 

론의 기본틀을 제공한 〈黃帝內經〉 에서는 

五鷹을 주체로 삼고 이를 五行에 배속시키 

고 부수적으로 五方, 五氣, 五味, 五色, 五
情, 五體, 표좋、, 五官, 千支, 四時, 經絡,
五륨, 五畵 둥과 연계시켜 인체의 내외를 

전체성을 바탕으로 엮어주고 있다. 五行은 

또 相生과 相웹의 원리에 의해 상호간에 연 

관성을 공고히하고 있으묘로 각 장부에 배 

속된 내용들을 통해 그 장부의 성격 뿐만 

아니라 여타 장부와 형성하는 생리명리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五行은 인체 내부에만 그치지 않고 인체 

외부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五畵이나 五뤘。l 五
行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이들과 生을 공유 

하고 있는 만물이 생태학적A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공급되는 五

畵. 五敎 등의 음식물들의 덕돼이라고 할 

수 있다. 〈素問·藏氣法時論》 에서는 “毒藥

攻耶,五혔馬養,五果馬助,五畵馬益,五菜 

뚫充, 죠味合而服之, 以補益精氣”라고 하여 

야러한 뭇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을 

음미해보면 五行에 따라 배속된 五뤘, 五

果, 五畵, 五菜, 五味 등이 인간과 관련 없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생존에 

4)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Paul U. Unschult로 

부터 비롯펀다(MEDICINE IN CHINA. Univer 
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6쪽).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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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실한 것들이으로, 。l 것들은 인간의 

실생활과 매우 빌첩하게 관련지워져 존재한 

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五載, 五果, 五畵, 五菜, 五味만 그러 

하겠는가. 농사가 잘되느냐 못되느냐가 그 

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농부들에게 五時

(春,夏,秋,쪽,長夏), 千支, 五方 등이 얼마 

나 중요했을 것이며, 악기를 만드는 사랍들 

이나 소리하는 사람들에게 五音(角,徵,宮,

商,겼)이 얼마나 간절했을 것이며, 의학을 

하는 의사들에게 五官(目,폼,口,훌,耳), 五

色(좁,*,黃,白,黑) 등이 얼마나 긴요했을 

까. 

결론적으로 논자는 五行配屬을 “인간파 

만물이 구성하는 생태학적 연계체계를 설명 

하는 범주론”으로 쟁의하고 싶다. 

그렴 아래에서 。l 러한 생태학척 연계체계 

속에서 인간과 가장 긴요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五畵과 五觀의 五行配屬에 관해 역대 

주석가들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3. 〈金置률言論〉 과 

〈五常政大論〉 에 나오는 

五훌의 배속 

먼저 아래에 이를 도표화하였다, 

1) 〈金置률言論〉 과 〈五常政大論

> 의 五좁 配屬 차이(표1) 

다음으로 이 배속에 관한 역대 주석가들 

五行|木|火|土|金| 水

金廳 | 햄빼 후(양)| 牛(소)| 馬(말)| &(돼지) 
言꿇 

五함政 I :k(개)| 馬(발)| 牛(소)| 雖(닭)| 歲(돼지) 
大훨 

의 주석을 연대순요로 나열해 보겠다. 

2) 역대 주가들의 주석 .5) 

五춤과五줬의 五行配屬

@王永(次注黃帝內經素問. 762년 간 

행.) 

〈金置훌言論〉 

木(其畵鏡): 以類馬畵, 取異言之. 易日,

뿔馬類.(1) 

火(其畵후): 以후馬畵. 言其未也. 以土同

王,故通而言之(2)

土(其畵牛): 土王四季, 故畵取표牛, 又以

牛色黃也(2)(3)

金(其畵馬) : 畵馬者取乾也. 易日, 乾寫鳳1)

水(其畵옳) • 흉, 家也(1)
〈五常政大옳〉 

木(其畵大) • 如草木之生無所避也(4)

火(其畵馬) ; 健決廳速火類同(4)

土(其畵牛); 成彼緣種土之用也, 牛之應用

其羅而和(5)

金(其畵類) ; 性善I랩陽象金用也(4) 

水(其畵옳) : 言下也. 옳, 家也(1)(4)

@馬薦(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1586 

년 간행.) 
〈金置륨言꿇〉 

木(其畵鍵): 易티. 뿔薦鐘, 木主뿔, 故其

畵鍵(1)

火(其畵후); 五常政大꿇日其畵馬而此日후 

者, 意在午未, 皆屬南方耳(2)

土(其畵牛) ; 土任四季而표牛色黃, 故其畵牛(3)

金(其畵馬) ; 易以乾篇金, 乾흙馬, 故其畵馬(1)

水(其畵흉); 易티야寫家. 賢之所屬在jfr\.

故其畵옳, 옳者家也.(1) 

〈五常政大論〉

木(其畵大) : 五춤屬*· 

火(其畵馬): 五춤馬馬. 

5)아래에서 운장뒤에 나오는 변호는 해석방법올 

알기 협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 (1)은 周易, (2) 

는 千支配合, (3)은 色, (4)는 가축 자체의 성향, 

(5)는 쓰임새, (6)은 味, (7)은 熾용, (8)은 〈禮記·

月令〉 ' (9)는 (i훌南子〉 둥의 해석 방법을 차용 

한 것올 벤호로 표기한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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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其畵牛): 五좁薦牛, 

金(其좁籍): 五畵薦類.

水(其좁歲); 五좁薦옳. 

@吳昆(吳注黃帝內經素問.1594년 간 

행.) 

〈金置률言論〉 

木(其좁類) ; 易日, 異뚫鍵, 뿔, 東方木也.(1)

火(其畵후) : 王永日, 以후뚫畵, 言其未也.(2)

土(其畵牛) ; 牛屬옳而色黃也.(3) 

金(其畵馬) : 師有乾象, 罵金篇馬.(1)

水(其畵옳) : 옳, 錯也, 色黑以象水.(3)

〈五常政大뚫〉 ; 이에 관한 특별한 주석 
이 없음. 

@張介寶(類經. 1624년 간행.) 

〈金톨률言論〉 
木(其畵類) ; 易티異鳥類, 東方木畵也.(1)

火(其畵후); 五常政大論日其畵馬, 而此日
후者. 意謂午未傷屬南方耳.(2)

土(其좁牛): 牛屬표而色黃也.易日坤罵牛. 
(1)(2)(3) 

金(其畵馬) : 뼈篇乾象. 易日乾馬馬.(1)

水(其畵옳) • 옳, 錯也. 易日*罵家.(1)

〈五常政大論〉

木(其좁*); 味醒也. 金置륭言論日, 其畵
類無:;k.(6)

火(其畵馬); 快健廳病, 得火性也. 金置훌 

言굶, 金畵日馬, 火畵日후.(4) 

土(其畵牛) ; 其性和援其功據續, 得土氣也.(4)

金(其좁籍). 性好|團, 故屬金. 金置륨言뚫, 

木畵티鍵, 金畵티馬.(4) 

水(其畵옳) 家也. 其色多黑, 其뽑善"f.(3X4l 

@李中桂(內經知要. 1642년 간행.) 

〈金置률言論〉 

木(其좁籍) : 易日,뿔馬鍵. 東方風木之좁也.(1) 

火(其畵후); 五常政大論日, 其畵馬. 此,:z:;;

후者, 或因午未健在南方耳.(2)

土(其畵牛); 牛屬표而色黃, 易日乾鳥牛.(1)

(2)(3) 

金(其좁馬): 뼈없乾象, 易日乾馬馬.(1)

水(其畵옳); 易日吹罵水.(1)

〈五常政大꿇〉 : 이 면 자체를 기록해 놓 
지 않음. 

@張志、廳(素問集注. 1669년 간행.) 

〈金Ill훌言꿇〉 

木(其畵類): 易日, 異篇類, 東方木畵也.(1)

火(其畵후): 五常政大論日, 其畵馬, 蓋以

五味皆屬火也.(6)

土(其畵牛) : 牛色賣而屬土, 故馬牌畵.(3)

金(其畵馬); 乾寫馬, 8힘屬乾金而主天.(1) 

水(其畵옳) ; 옳,家也. 色黑而屬家.(2)(3)

〈五常政大뚫〉 

木(其.畵;k): t뾰勇往直前,뺑審生發愁之氣也.μ) 

火(其畵馬) ; 馬屬午, 火之좁也.(2) 

土(其畵牛) ; 牛土之畵也.(5)

金(其춤類) ; 類性善l랩, 感$합殺之氣也.(4) 

水(其畵옳) ; 옳,家也.(1) 

r:.tJ挑止魔(素問經注節解. 1679년 간 

행.) 
〈金置륨言뚫〉 

木(其畵籍). 易日, 異뚫類.(1) 

火(其畵후); 以후薦畵, 言其未也, 以土同

王, 故通而言之 其畵馬, 典.llVf;同 .(2)
土(其畵牛): 土王四季, 故畵取표牛, X以

牛色黃也.(2)(3)

金(其畵馬); 取乾也. 易日, 乾鳥馬.(1)2

水(其畵옳) ; 주석 이 없음. 
〈五常政大짧〉 

木(其畵*) ; 如草木之生, 無所避也. 按金

置뚫름論굽, 其畵鍵.(4)

火(其畵馬); 健決嚴速. 火類同, 按金률률 
言輪:z:;;, 其좁후.(4) 

土(其畵牛) ; 成彼據橋, 土之用也. 按亦層

重而色黃也.(3)(4)(5)

金(其좁類) ; 類性喜斗, 象金殺也. 金置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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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굽, 其畵馬, 與止염;同 .(4) 

水(其畵盧) :按흉喜없而不뽑i옮,象쪽藏屬也.(4) 

@高世試(素問直解. 1695년 간행.) 

〈金置훌言論〉 

木(其畵類) : 異馬類, 東方木畵也.(1)

火(其畵후) • 후性內剛, 火之畵也.(4)
土(其畵牛) ; 坤馬牛, 土之畵也.(1)

金(其畵馬) ; 乾寫馬, 金之畵也.(1)

水(其畵盧) : 歲, 黑色, 而支家水之춤也.(ZX3) 

〈五常政大꿇〉 

木(其畵大) ; 大性勇往直前, 續春之필發, 

故其畵大.(4)

火(其畵馬): 馬, 乾象, 主天, 天以日光明,

故其畵馬.(1)

土(其畵牛): 牛, 坤象, 屬地, 地主生物,

故其옳牛.(1) 

金(其畵鍵): 鍵, 支西, 屬金, 而喜斗, 擔

金之攻代, 故其畵鍵.(4)

水(其훔歲); 歲, 支家, 而質寒, 故其畵옳.(2) 

®f광波元簡.(素問識. 1837년 간행.) 

〈金!lit훌言論〉 

木(其畵類) • 五行大義굽, 鄭玄코, 鍵屬木,

此取其將묘而嗚近寅木, 故X振겼훌훌, 有陽性

也 賣誼新륨흥공, 類, 東方之姓也. (2)(4)(7) 

火(其좁후); 月令, 春食憂與후. 鄭注, 후, 

火畵也, 時尙寒, 食之以安性也. 簡按王줍, 
言其未, 非.(7)(8)

土(其畵牛); 月令中央鄭注, 牛, 土좁也. 

표義굽,易, 坤寫牛,是牛屬土也.簡按王注

奉彈.(7)(8)

金(其畵馬)· 周힘훌;姓, 馬其一也. 積天子

傳, 有厭食馬之文, 郭樓注줍, 可以供園R善

者.(7)(8)

水(其畵最): 月令쪽鄭注, 歲, 水畵也 揚

雄方言코, 錯,北藏朝蘇之間謂之顆. 關東西

或謂之용.(8) 

〈五常政大論〉 ; 이 편 차체가 없음-

五좁과五觀의 五行配屬

®f맘波元堅(素問紹識. 1846년 간행.) 

〈金置훌言論〉 

木(其畵鎭)· 先兄日, 周禮戰醫統. 在野日

戰, 在家日畵. 釋文畵計又切. 又堆南子作
후.(9) 

火(其畵후): 先兄日, 堆南子作鎭.(9)

土(其畵牛); 기록 없음 

金(其畵馬) ; 先兄티, 堆南子作狗.(9)
水(其畵歲); 기록 없음. 

〈五常政大論〉 ; 이 펀 자체가 없음. 

@山田業廣(素問次注集輝. 1870년 

간행.) 

〈金置흡言꿇〉 

木(其畵類); 吳民日, 易日, 異馬類, 類,

東方木也.五行大義티,鄭玄굽,鍵屬木,此 

取其將닫而喝近寅木, 故又振겼훌훌, 有陽性
也.(1)(4)

火(其畵후); 五常政大꿇日, 其畵馬, 而此

日후者,意以午未,皆屬南方耳.按馬吳張注 

意뾰與王注同,劉君廣夫티, 月令,春食憂與

후, 鄭注, 후火畵也, 時尙寒, 食之以安性也.

按王코를其未, 非.(7)(8)

土(其畵牛) • 吳&티, 牛屬畵而色黃也.(3)
金(其畵馬) • 吳~日, 師有훨象, 寫金寫馬.(1)

水(其畵盧): 馬民티, 易日吹篇家. 賢之所

屬在~. 故其畵歲, 짧者家也. 月令, 굶q:.{1뿌 

q:.季쪽, 拉코食泰與屬, 鄭注盧水畵也.(1)(8)

〈五常政大論〉 : 이 편 자체가 없음. 

3) 五춤의 배속에 관한 역대 註釋

家들의 입장 고찰 

이들 주석들의 특정적 인 면을 꼬칩어 보 

자연 다읍과 같다. 

첫째는 周易理論요로 해석을 가한 내용이 

압도척으로 많았다- 五좁에 주역적 해석을 

처음으로 가한 사람은 庸代의 王永이다. 후 

대에 주역적 해석을 가한 주석은 그의 주석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 그는 東方木에 

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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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되어 있는 “其畵雜”에 대해 “以類寫

畵, 取뿔言之. 易日, 뿔뚫類”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뿔寫類”는 〈說휩傳·八〉 에 

나오는 말이다. 〈說휠傳·八〉 은 八함에 가 

축을 배속시켜 놓은 내용a로 되어 있다. 
그 전체 뭄장은 “乾罵馬, 坤罵牛, 賣罵龍,

뿔鳥雖, !'A뚫家, 離罵雄, 良屬狗, 兌屬후.” 

이다. 왕맹의 주석은 東方木과 뿔과 雖와 

연관되어져 있는 〈說휠傳〉 을 기본무로 하 

고 있는 것이다. 왕맹은 〈說휩傳·五〉 의 

“齊乎뿔, 뿔, 東南也. 齊也者, 言萬뺑之i짧 
齊也.”라고 뿔월와 東南方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과 〈說휩傳·八〉 의 “뿔篇雖”라는 내용 
을 연결시켜 “其좁鍵”를 풀고 있다. 吳뿔, 

張介훌, 李中掉, 張농、碼, 高世햄 퉁은 왕맹 

을 。l 어 “뿔은 東方木”이라는 말을 더해 넣 

었다. 西方金에 배속되어 있는 “其畵馬”에 

대해서는 “畵馬者取乾也. 易日, 乾屬馬.”라 

고 하였다. 이것은 東方木에서와 마찬가지 

로 〈說휠傳·八〉 을 취하여 해석한 것이다. 

乾훨는 〈說훨傳·五〉 에 따르면 東北方에 

속하으로 이를 따른 것이 다_7) 北方水에 배 

속되어 있는 “其畵옳”에 대해서는 “옳, 家

也.”라고만 하였다. 王永 바로 뒤에서 바톤 
을 이어 주석을 가한 馬蘇는 “易日, !'A屬

家, 흡之Jijf屬在!'A. 故其畵옳, 歲者家也.”라 

고 주석을 가하여 새로운 주역쩍 해석을 가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王永。l “其畵옳” 

의 경우에 주역척 해석을 포기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 이유는 그가 “훌, 家也.”라 

고 주석한 家라는 글자는 〈說촬뽑·八〉 의 

“!'A罵家”의 글자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역척 해석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번째는 千支와 배합시킨 해석이다. 그 

최초는 〈金톨률言論〉 에서 火와 土의 배속 

에 대한 왕맹의 해석이다. 왕맹은 南方火에 

해당되는 “其畵후”에 대해서는 “以후馬畵, 

6)왕맹의 주역척 해석은 〈金톨야릅훨〉 에만 보 

이고 〈五홈政大輪〉 에는 보이지 않는다. 

言其未也. 以土同王, 故通而言之.”라고 十

二支로 해석하고 있다. 〈說촬傳·八〉 에 나 

오는 南方離함에는 “離뚫雄”로 되어 있A으 

로 〈賣帝內經〉 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 렵 

다. 그러므로 그는 未에 해당하는 며인 양 

을 배속시켜 설명하였다. 이후에 馬홈 또한 

“五常政大굶日, 其畵馬, 而此日후者, 意以

午未皆屬南方耳.”라 하여 후이 火에 속함을 

十二支 배속으로 설명하고 있어 왕맹의 주 

석을 따르고 있고, 吳뿔, 張介훌, 李中掉,

挑止魔 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張옮、轉。l 千支的 해석올 탈피하 

고 五味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고. 高世햄。l 

후을 성격과 연판을 시키고 있고, }광波元簡 

이 후 자체의 藥性으로 해석하고 王永을 비 

판하였다는 점이다. 中央土에 해당되는 “其

畵牛”에 대해서도 南方火와 벼슷한 논리로 

“土王四季, 故畵取표牛, 牛以牛色賣也.”라 

고 하였다. 차이가 나는 것은 牛률 색깔파 

도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셋째는 色과 연관지운 것이다. 이는 대체 

로 牛의 경우가 그러한데, 간흑 高世햄의 

옳에 대한 설명에서 보듯이 훌의 경우에도 

보인다. 이들 두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 

마도 五畵 가운데 외형적으로 五行의 본색 
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두가지의 

경우이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그 가축 자체의 성향과 연관지운 

것이다. 이는 대체로 〈五常政大꿇〉 의 배 

속에 대한 해석에 많이 보인다. 왕맹은 草

木의 거침없이 자라나는 모습과 大의 꺼리 

껑 없음을 비유적으로 대비시켰고, 馬의 빨 

리 달리는 성향과 火률 대비하고, 題의 싸 

움잘함을 金에 대비하고, 옳의 폼을 낮추는 

성향을 水에 대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당 

한 수준의 직판척 관찰이다. 大에 대한 설 

명은 張志願, 高世흉 둥에 의해 太의 용감 

하게 앞으로 뛰쳐나가는 성향을 春의 發愁

7)“厭乎乾, 乾西北之화也, 릅陰陽相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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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氣를 感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섯째, 쓰엄새와 연판시킨 경우이다. 이 

는 대체로 〈五常政大論〉 의 牛에 대한 설 

명의 경우에 그러하다. 농엽을 위주로 생산 

수단을 삼는 중국 사회에서 牛는 소중한 생 

산 수단。l 었을 것이다. 土에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牛를 이에 대비시키는 것 

은 당연하다. 

여섯째, 味에 의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 

은 〈五常政大論〉 의 大에 대한 해석에 보 

이는데, 張介훌이 최초로 大의 味가 醒이라 

고 한 것에서 나온다. 그러나, 漢末에 성서 

되었다는 〈名醫別錄》 에서도 이며 “味$$

醒, 溫”이라고 하고 있£므로 별로 신선할 
것도 없는듯하다. 

일곱째, 이들 가축들을 제사에 사용하는 

鐵姓으로써 인식한 경우이다. 판波元簡의 

類에 대한 해석에 보이는 이것은 〈禮記·月

令》 에 의한 해석을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 

학자들의 특성과 어느 정노 관계가 있는풋 

싶다. 

여닮째. 〈禮記·月令》 에 의한 해석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일본학자들의 경우에 두 

드러지는데, 그들은 이러한 해석법을 주장 

하면서 왕벙식의 :y支配屬에 의한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五畵配屬에 대한 주석가들의 입 

창 비교를 마치고 五戰의 배속에 대해서 살 

펴보겠다. 

4. 〈金置置言論〉 과 

〈五常政大論〉 에 나오는 

五戰의 배속 

먼저 아래에 이를 도표화하였다-

1 ) 〈金置휩言論〉 과 〈五常政大論

> 으| 五觀 配屬 차이(표2) 

五좁과五뤘의 五行配屬

다음으로 이 배속에 관한 역대 주석가들 

의 주석을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겠다. 

2) 역대 주가들의 주석 .8) 

@王永(次注黃帝內經素問. 762년 간 

행.) 

〈金置률言論〉 

木(其戰憂) ; 五戰之長者豪, 故東方用之,

五行 木 火
金置 짖. 泰

률言짧 (보리) (기장) 
五常 짧‘ 짖. 

政大論 (참깨) (보리) 
本草日, 豪馬五戰之長(1)

火(其뤘쫓) : 쫓色~(2) 

土 金
￥짧 *쉽 
(피) (벼) 

￥쫓 *쉽 
(피) (벼) 

土(其뤘覆) : 色黃而味#也(2)(3)

金(其혔積) : 積堅白(2)(4)

水(其製豆) : 豆黑色(2)

〈五常政大꿇〉 

木(其뤘麻) ; 色蒼也(2)

火(其뤘憂) : 色*也(2)

土(其뤘覆) : 色賣也(2)

金(其뤘積) : 色白也(2)

水(其製豆) ; 色黑也(2)

水
묘 

(콩) 

묘 

(콩) 

@馬薦(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1586 

년 간행.) 
〈金置톨言論〉 

木(其뤘豪): 豪罵五戰之長, 故府之罵뤘日 

豪. 禮月令, 굶春f뿌春季春之月, 天子食豪與

후,(1)(5)(7) 

火(其뤘泰) ; 委色짧故티其戰泰.(2) 

8) 아례에셔 운장뒤에 나오는 벤호는 해석방법올 

알기 엽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 (I)은 本草홈, 

(2)는 色, (3)은 味, (4)는 외형적 특성, (5)는 <

禮記·月令〉 . (6)은 정숙시기 , (끼은 짧性과 主治置

등의 해석 땅법올 차용한 것올 번호로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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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其顆覆) : 覆之色黃, 而其味합, 故其뤘覆 

(3)(4) 

金(其觀짧): 稍之性堅而色白, 故其觀稍.(2)(4)

水(其觀豆); 豆主黑色, 故其뚫豆. 本草以

豆之黑色者入藥.(1)(2)

〈五常政大論〉

木(其뤘麻) ; 五짧薦麻 

火(其뤘憂): 五짧寫憂. 

土(其뤘覆); 五짧寫覆, 

金(其製積‘) ; 五敎篇積.

水(其戰豆) : 五敎뚫豆. 

@吳昆(吳注黃帝內經素問. 1594년 

간행.) 
〈金置뚫言論〉 

木(其짧憂). 憂薦五홍양之長, 故東方主之,(1)

火(其載쫓) : 委色* (2) 

土(其뤘樓) : 色黃而味람,(2)(3) 

金(其뤘積); 積之堅白象金.(2)(4)

水(其戰豆) • 實而潤以象水.씨 
〈五常政大論〉 이에 관한 특별한 주석 

이 안보임-

@張介寶(類經. 1624년 간행.) 

〈金置률言論〉 

木(其짧憂); 憂成最蛋. 故應東方春氣,. 五

常政大論日, 其좁大, 其戰麻,(5)(6)

火(其쫓據)’ 泰之色j한, 續小米也. 五常政
大論티其뤘憂,(2) 

土(其觀覆) ; 覆, 小米也. 種者馬覆, 橋者

罵泰, 馬五뤘之長, 色黃屬土.(2)

金(其왔積) • 積堅而白故屬金.(2)(4)

水(其觀豆) • 흉也. 黑者屬水.(2)

〈五常政大論〉

木(其쫓짧流) 麻之色蒼也. 金置률言論티, 

其뤘憂無廳,(2) 

火(其뤘憂) ; 色*也. 金g훌훌름論, 火觀日泰,

木뤘日豪, X藏氣法時論亦言짧苦.(2) 

土(其觀擾) ; 小米之繹者티覆, 製也.(2)

金(其뤘積) ; 色白也,(2)

水(其戰豆) : 옳也. 觀色純黑, 堆豆有之.(2)

@李中掉(內經知要. 1642년 간행.) 

〈金置훌言論〉 

木(其짧憂) • 憂成最早, 故應東方春氣,(6)

火(其戰쫓) ; 泰色행, 宜罵心家之載 五常政大

論굽, 其뤘짧二字相倚疑慢也.(2) 

土(其戰覆): 種, 小米也. 種者薦擾, 橋者

뚫泰, 뚫五뤘之長, 色黃屬土.(2)

金(其製積): 積色白, 故屬金.(2)

水(其뤘豆) : 黑者屬水,(2)

〈五常政大論〉 : 이 편 자체가 없음. 

@張志、廳(素問集注. 1669년 간행.) 

〈金置늄言論〉 

木(其製憂) : 憂馬五뤘之長, 故東方應之.(1)

火(其載泰); 泰標小米也. 性溫而色7ffi. 故

馬心之왔.(7) 

土(其뤘覆) • 色黃而味람.(2)(3) 

金(其製積) • 積色白而秋成故馬師之뤘.(5)(6) 

水(其뤘豆) : 豆色黑而性沈, 故馬水之웠,(2)때 

〈五常政大論〉

木(其載麻) : 흩數뭘鷹 麻體木象 其色蒼也.(2X4l

火(其뤘짧): 憂乃夏成之製也.(5)

土(其뤘種) 種, 嚴也,(2)

金(其嚴積) • 積乃秋成之뤘也.(6) 
水(其뤘豆): 豆乃水之뤘也. 

@挑止魔(素問經注節解. 1679년 간 

행.) 

〈金置늄言論〉 

木(其뤘憂): 本草日, 2용馬五혔之長, 按五常政

大論굽, 其畵大, 其殺麻, 與JI:~;同 .(1)

火(其혔쫓) ; 쫓色7ffi. (2) 

土(其뤘積) ; 色黃而味람.(2)(3) 

金(其觀積); 積堅白.(2)(4)

水(其戰豆) • 按注言豆黑色也, 誤옷. 今豆色不
止手黑, 蓋以其味뭘而益賢也. ￥홈m1l夜日, 豆令A

重.(7)

〈五常政大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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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其製願) • 色蒼也. 按金置륭言論코, 其

뤘찢, 與此不|司 .(2)

火(其뤘찢) ; 色未也. 按金置훌言論굽, 其觀泰.(2)

土(其뤘覆) ; 種色賣.(2)

金(其뤘積) : 積色白 .(2)

水(其戰豆) : 豆與票皆益賢者,(7)

五좁과五敎의 五行配屬

大暑而種,故謂之泰 孔子티,泰可馬酒,未 

入水也.程搖田, 九뤘考就說文有詳說티,泰 

淡黃色, 又有j한泰雜黑泰中者, 韓非子吳起欲

奏4후置一石未泰東門外. 又티i한泰白泰. 宋

之 蘇煩以冒훌륨, 是不知훌흔之鳥iJf. 白혐 
也.

土(其뤘種) : 기록 없읍. 
@高世械(素問直解. -t695~판「간행;)----金-(其혔積jτ-詳見複權옳體論-oti랴r확"']--있-----

〈金률륨言꿇〉 읍. 〈擾滅嚴뺨論〉 에는“程搖田九뤘考日.說文. 

木(其뤘짧) ; 發生予春, 五짧之長, 府之製也(1) 稍, **也, **, 稍也. 周禮日, 牛宜**種. 빼國謂 
火(其뤘泰) ; 泰色未, 性溫, 心之戰也.(2)(7) 稍日種. 案稍**大名也. 積精也, 其*&者也. 鷹之
土(其뤘樓) ; 覆色黃, 味납, 牌之짧也.(2)(3) 罵言硬也, 不*&者也. 南方謂之해J. 七月之詩, 十
金(其載積): 積色白而秋成, 뼈之載也.(2)(5) 月獲짧. 篇此春酒, 以介眉뚫. 月令빼쫓乃命大西, 
水(其뤘豆) : 豆性沈, 形象흡, 흡之짧也.(4) 秘稍必齊. 內則雜렴, 井有稍짧. 左傳進稍짧梁模. 

(7) 內經黃帝問篇五뤘뚫滾及훌꿇. 城伯對日, 必以稍

〈五常政大뚫〉 米析之. 稍흉皆릅農騙酒꿇. 是以짧篇*諸之名, 

木(其製麻) : 麻體直而色蒼, 寫五載之首, *&者以農也 傑*&쫓{覆結秘皆可以륨훌者也. 內則樓
故其뤘麻.(1)(2)(4) 配用짧米, 훌A職之짧쫓. 注亦以扁用稍米, 皆取

火(其훌훌짧) : 짧春生夏熟, 故其뤘짧.(5) 其챔耳. 先兄日, 高굽擾滾훌꿇, 五戰皆可罵之,
土(其뤘覆)· 覆似泰而色, 故其뤘覆.(2) 而秋成之. 稍뤘尤佳. 志굽, 積得春生夏長秋收.~
金(其혔積)· 積米完而積藏堅, 故其뤘積.(4) 藏之氣, 具天地陰陽之和者也.” 라고 쓰여 있다. 
水(其뤘豆) : 豆下沈而性寒, 故其뤘豆.(4)(7) 水(其짧豆) • 기록 없음, 

®f풍波元簡(素問識. 1837년 간행.) 

〈金톨늄言論〉 

木(其**豪)· 月令鄭注굽, 찢實有추甲, 屬木.(5)

火(其殺泰). 志늄, 泰, 罷小米也, 性溫而쳐R色, 

故뚫心之혔. 簡按五行大義굽, 泰, 色*性熱. 又

굽, 泰, 野散屬火.(1)(7)

土(其뤘覆) ; 張코,覆,小米也. 鷹者篇覆, 精者罵
泰,篇五짧之長, 色黃屬土. 簡按月令中央,食種

與牛 鄭注. 種, 五뤘之長.(5) 

金(其***칩) : 志굽, 稍色白而秋成, 故寫뼈之嚴(2X5) 

水(其**豆) : 月令夏鄭注, 흉, 實字甲堅合, 屬水.(5)

〈五常政大論〉 : 。l 편 차체가 없음 

®f광波元堅(素問紹識. 1846년 간행.) 

〈金m를률言論〉 

木(其戰짧) ; 기록 없음 

火(其뤘泰); 說文, 泰, 未屬而點者也‘ 以

〈五常政大論〉 ; 이 편 차체가 없음. 

@山田業廣(素問次注集藏.1870년 간 

행.) 

〈金置률言論〉 

木(其敎찢) : 張많日, 찢成最蛋, 故應東方春氣.
馬~日, 禮月令, 굶春{뿌春季春之月 , 天子食찢與 
후. 禮月令, 鄭注日, 豪實有추甲, 屬木.(5)

火(其뤘泰); 張E않碼日, 泰精小米也, 性溫而

잊R色, 故罵心之뤘(7) 

土(其뤘覆) • 張많日, 種, 小米也 樓者馬覆, 精

者馬泰, 篇五뤘之長, 色黃屬土 禮記月令中央코, 

食覆異牛, 鄭注, 짧五흥&之長 .(5) 

金(其뤘짧); 吳많日, 짧之堅白象金. 張많志略 
日,짧色白而秋成故馬뼈之뤘.(2)(4)(6) 

水(其敎豆); 張많日, 寂也. 黑者屬水. 月令, 굶 

夏, 食寂與鍵, 鄭注, 흉實, 추甲堅合,屬水.(2)(5) 

〈五常政大뚫〉 • 이 편 차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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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五顆의 배속에 관한 역대 註釋

家들의 입장 고찰 

이들 주석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존채하지 

만, 대체로 특정적인 변을 꼬집어 보자연 

다음과 같다. 

첫째, 본초서의 기록이 보인다. 왈맹은 

“本草티, 짧馬五戰之長”이라는 푼장 으로 

짧아 木에 배속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 

£로 계속 이용되었다. 

둘째, 色과 연관시킨 경우가 많았는 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五常政大꿇〉 의 해석 

에 많이 보인다. 〈五常政大옮〉 에 배속된 

五왔의 빛깔은 대체로 좁未黃白黑 五色과 

일치하기 때문에 〈五常政大論〉 에 주석을 
가할 때 이를 졸겨 사용한 것같다. 이러한 

이므로, 이들 두가지가 부함되는 면이 많으 

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일곱째는 藥性과 主治證을 직접 연관시켜 

말한 것이다. 물론 色과 味만으로도 藥性과 

主治證은 연결되고, 또 이들을 o] 마 오래전 

부터 약물로 사용되어 온 것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은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고 본 

다. 

이상으로 五畵과 五戰의 배속에 대한 역 

대 주석가들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아래에서 종합적 고찰을 하겠다. 

5.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 五畵과 五戰의 五行配屬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입장을 고찰해보았다. 이 

전통은 王永으로부터 張志略까지 이어진다. 들 주석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들아 훈 

그러다가 빼止魔은 水에 배속되어 있는 豆 채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五行 각각의 성격 

가 黑色말고도 여러가지 色의 豆가 존재한 - 예를 들면, 木의 生發하는 성격, 火의 發
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해석 방법은 틀렸 

다고 주장하고 藥性과 主治證과 연결시키고 
있다(“其味훔而益賢也”). 

셋째, 味와 연관시킨 경우가 보였는데, 이 

는 특히 土에 배속된 覆에 대한 해석에 많 

이 보인다. 이것은 모두 五載들이 대체로 

모두 납味에 치우친 점을 생각할 때, 상당 

히 궁색한 주석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외형적 특성과 연관시킨 것이 보인 

다. 이것은 대부분 金에 배속된 積의 해석에 

보인다 짧는 단단하고 색깔이 흰 데, 이것은 

金의 속성과 유샤성이 많기 애뭄이다. 

다섯째, 〈禮記·月令X 에 의한 해석이 많 

이 보인다. 五좁의 경우에 일본학자들이 이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이 보이듯이 五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학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다. 

여섯째는 성숙시기와 연관시킨 해석들이 

다. 金에 배속된 積의 경우가 가을에 성숙 

되는 것이고, 〈金톨흘言꿇〉 에 木에 배속 

된 짧은 일년 중에 가장 먼저 성숙되는 것 

散하는 성향 등등 - 에 대한 의마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으로 주역적 

해석만을 위주로 한 사람이 氣味論的 해석 

을 부정 했다든지 , 주支를 配f五시켜 해석한 사 

람이 그 쓰임새에 의한 해석을 부{정했다든지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은 주의를 

要하므로 잘 명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 두편의 五畵과 五戰의 五行配屬 차 

이는 王永이 〈賣帝內經·素問X 을 다시 재 

편집하면서부터 생긴 품제점이다. 9) 이에 

9)王永에 의해 본래 九卷。l었던 것이 二+四卷으 

로 개편되었고, 본례 없었댄 七卷의 내용이 보 

태졌고, 순서롤 재 편성하여 양생(養生), 음양 

오행(陰陽五行), 장상(藏象), 치법(治法), 액법 

(Bl法) , 경 액 (經服) , 질명 (흉病) , 자법 (후!I찮) , 운 

기(뿔氣), 의덕(훨德) 및 장론(雜짧)둥의 순셔로 

채구성되었다. 왕멍이 새로 첨가해 넣은 편은 

〈天元紀大蘭〉 , 〈五풀行大뚫〉 , 〈六**읍大꿇〉 ’ 

〈氣交윷大꿇〉 , 〈五常政大論〉 , 〈六元正紀大꿇〉 
〈至률要大꿇〉 (이상 일명 “풀氣七篇”)과 〈六節옳 

象짧〉 의 일부 내용이다. 왕멍은 。l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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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최초로 품제를 제기한 사람은 馬時이 

다. 馬時는 火에 배속된 가축이 〈金置륭言 

論〉 에는 후이고, 〈五常政大論〉 에는 馬인 

것을 이 두 가축이 모두 千支로 午未에 속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각하건데 午未가 

모두 南方에 속하기 때푼이다(意在五味, 皆

屬南方耳).”라고 주장을 한다. 馬聽의 주장 

은 張介훌, 李中뽑 등에 계속 이어지고 있 

다. 그러나 꿇志略은 보다 구체척으로 五味

로 해석하여 “아마도 五味로써 모두 火에 

속하기 때푼일 것이다(옳i以五味皆屬火뼈.”라 

고 하였다. 이것은 五味를 매개로 상호 모순되 

는 배속을 해결하그찌 하는 시도였다. 

후대의 일본학자군은 運氣七篇10) 에 대한 

주석을 전혀 하지 않고, 본 주제에 관하여 

는 철저하게 〈金톨률言說〉 의 입장에 서려 

고 하였다. 이 때 동원된 것 이 〈禮記·月令

, 등 서적이다. 〈禮記·月令〉 은 陰歷 12 
개월을 순서에 따라 각 달의 日月星辰의 운 
행, 節候 및 氣溫의 변화, 동식물의 생태, 

時候에 맞춘 圍家的 대웅 양식 빛 이를 통 

한 생산의 안배와 月中 행사의 政令을 기록 
해 놓은 것이다. 그 주체는 天子인데, 天子

는 계절에 따라 政務를 하는 방을 달리하 

고, 타는 것, 세우는 雄色, 먹는 欲食(畵과 

觀)을 달리한다. 그 서척의 五行配屬은 五

畵의 경우에는 후(木), 類(火), 牛(土), 太

(金), 展(水)의 순서로 배속되어 있고, 五

觀의 경우에는 찢(木), 옳(火), 種(土), 麻

(金). 委(水)의 순서로 배속되어 있다. 이 

배속은 본 논품 주제와 관련된 兩篇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 준다. 그런데도 일본학자들 

은 고접스럽게 〈禮記·月令〉 으로 해석하려 

는 시도를 꾸준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은 의학자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온 中國 학자 

군들을 뒤엎을 만콩 참신하지는 못하였다. 

주역적 해석에 치중하고 있는 중국 학자 

군들의 궁색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훌藏之卷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五좁과五짧의 五行配屬

당시 학솔계를 지배한 주역이폰을 의학이론 

해석에 동원하여 후세의 이해를 품고자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黃帝內經, 에 대 

한 王永의 주석에 많은 부분이 주역이론이 

동원된 이래로 한의학 이폰을 주역이폰으로 

채해석하려는 풍조는 한의학사 전체를 통털 

어 면연히 이어져 왔다 明代의 李時珍 같 

은 이는 동물성 약물을 해석할 때 주역의 

합象을 많이 동원하고 있다. 그는 〈짧휠傳 

> 의 “乾앓馬, 坤鳥牛, 震篇龍, 異앓鍵, !X 
馬家, 離篇雄, 良馬狗, 兌馬후”의 이론을 

통원하여 馬와 牛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乾陽馬馬, 坤陰篇牛. 故馬觸圓, 牛觸￦.

馬病則따,陰勝也;牛病則立, 陽勝也. 馬起

先前足, 뚱A先後足, 從陽也; 牛起先後足, 歐

先後足. 從陰也.”( 〈本草鋼目 • 厭部第五十

**·牛·集解〉 ). 

이것은 馬와 牛를 乾(陽), 坤(陰)에 배속 

시키고 陰蘭의 盛흉로 病理를 설명한 것이 

다. 이것은 〈金置훌言꿇〉 의 土畵과 金畵
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_11) 

이러한 풍토는 상당히 뿌리가 깊다. 이론 

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도 웅용된 것들이므로 실제적 의마도 컷을 

것이다. 

또한 주역척 해석 방법은 사물의 象을 살 

피는 방법을 기본A로 하므로, 배속물의 성 

향에 의한 해석과도 연관성이 있다. 닭의 

10) 왕빙 이 새혹 첨가해 넣은 변인 〈天元紀大훨 

> , 〈표運行大꿇〉 , 〈六짧답大뚫〉 , 〈氣交훌大 

꿇〉 , 〈표혐政大옳〉 , 〈六元표紀大꿇〉 , 〈至!M;

要大調〉 의 7개 篇올 말함 

11) 이외에도 “維빼離火, 짧빼異木. 故짧흙則冠훌, 

維흙則冠紅, 明其빼火也”라고 離월와 앓촬률 維와 

類에 배속시켜 각각의 특성융 설명한 내용, “諸

후皆lfl四月而生. 其目無神, 其R훌훌而緊曲. :fE훌HI 

火, 故易흙而性뺑也. 在월象뼈兌,外柔而內剛也. 其

性惡iA훌像, 食훨lW而JIB. 食仙좋而뼈, 食仙옳牌而 

r£, 食鷹댐而死 땐理之효흉, 不可測也”( 〈本草網目

·후·集解〉)라고 하여 兌촬의 外柔而內剛£로 

후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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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좋아하는 성향을 金의 用으로 파악 

한 왕벙의 주석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적은 해석 체계들 속 

에서도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것들은 色,

味. 외형적 특성, 藥性 및 主治흘릎을 연결시 

킨 해석들이 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절 

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강한 삶”은 사변 

적 해석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뭄이다. 

한의학의 약물에 대한 이론 체계는 직관척 

감각들-맛, 색 l 향기 둥-에 의존한다. 여러 

가지 본초에 관한 서적들은 빠짐없이 氣味,

形色, 廳經틀을 기록하여 그 약물을 청의해 

주고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역대 주석가들은 〈金置훌름뚫 

> 과 〈五常政大꿇〉 의 五畵 및 五꿇의 五

行配屬에 환해 먼저 五畵에 판해서는 周易,

千支配合, 色, 가축 자체의 성향, 쓰임새, 

味, 樓姓, 〈禮굶·月令〉 , 〈進南子〉 률 동 

원하였고, 五짧에 관해서는 本草書, 色,

味, 외형적 특성. 0훌홈c·月令〉 , 성숙시기, 

藥性과 主治證 둥을 동원하여 해석을 가하 

였다. 그러나 모두 만족할 만한 결론은 유 

도해내지 옷하였다. 특히 兩篇의 배속 차이 

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규명해 주지 옷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 

으로 제안할 만한 새로운 정근을 쿠상해 본 

다. 이러한 쿠상이 필요한 이유는 五좁, 五

뤘 이 두가지 만큼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는 것도 드물기 때뭄이다. 논자 

는 먼저 이러한 배속 차이를 해결할 수 있 

을지도 모를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 연구 방 

향을 학계에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禮記·月令Y • 〈堆南子〉 , 〈金置

률言輪〉 . 〈五常政大論〉 등이 저술된 시대 

가 서로 다르므로, 저술된 시대의 환겸적 

차이가 그 글을 쓰는데 안에서 많이 착용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 저솔 

들이 쓰여진 시대와 지역의 풍토, 풍습 둥 

을 조사해 본다면 이러한 배속의 차이를 밝 

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둘째, 좀더 실천적 견지에서, 〈禮記·月令

> , 〈進南子〉 , 〈金置훌言꿇〉 , 〈五常政

大뚫〉 의 五行配屬。l 계속 변해왔고, 또 이 

변화로 언하여 그 배속을 이용하는 사람들 

도 그에 맞게 척웅하여 왔으므로, 한의학을 

하는 학자, 한의사,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고 새로운 배속표를 착성해 보면 어떨까 하 

는 것이다. 이률 위해서는 한의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론 체계들 - 예를 들면, 五味,

五色, 五聲, 庫藏, 輕重 등 - 각각에 맞추 

어 얼마든지 서로 다륜 배속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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